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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이혼은 많은 가정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혼의 증가는 이미 현대 가족의 

중요한 가족변동의 한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혼의 증가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

지는 반면 사회적 낙인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혼에 대한 사회의 개방적인 인식의 변화

와는 별개로 이혼은 개인적으로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의 행로까지 바꾸어 놓는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혼한 성인의 이후 인생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 다양하고도 장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진행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의 이

혼 과정에서 아무런 선택권이나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심리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부모의 이혼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은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로 볼 때 1970년 2.1건 이후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3.4건으로 정점이었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2022년 1.8건이다(Statistics 

Korea, 2023). 그러나 이러한 이혼율의 감소는 혼인율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향이

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이혼율은 2020년 10% 감소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신민정1 · 임춘희2 
1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2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Pertaining to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Minjeong Shin1 · Choon Hee Lim2 
1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2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Received: September 18, 2023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October 30, 2023

This article was presented during a 

poster session at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on 

June 3, 2023.

Corresponding Author:
Choon Hee L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k-

ro, Gunsan 54150, Korea

E-mail: chlim@kunsan.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domestic academic research 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by classifying 

them by period, method, target, and subject. From 2000 to 2022, 105 papers published in 58 journals were 

survey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panel 

data. The subjects of the reviewed studies were main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re were many 

studies on both divorced single mother and child families as well as divorced single father and child families. 

By analyzing the core subjects of the study, papers related to children's personal adaptation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problematic behaviors, psychologic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stress, 

and relationships. In conclusion, due to the high divorce rate in Korea there is a need to focus academic attention 

on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daptation and protection factors of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More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of various ages, not ju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analysis, research trends,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Human
Ecology
Research



636 | Vol.61, No.4, November 2023: 635-645 www.her.re.kr

신민정·임춘희

Human Ecology Research

했다. OECD 국가별 조사에 의하면 자료가 보고된 37개국 중 한

국은 조이혼율이 2020년 2.1건으로 9위이며 OECD 국가 평균 

1.9건을 넘음으로써(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아시아에서는 OECD 국가가 아닌 중

국을 제외하고 가장 이혼율이 높다는 점에서 고이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혼율은 아니지만 당해에 신고된 혼인 건수와 이혼 건

수를 비교해 볼 때 2022년 신고된 혼인 건수가 191,690건이었

으며 같은 해 신고된 이혼 건수는 93,232건(Statistics Korea, 

2023)이었다는 점은 조이혼율의 감소와는 별개로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이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성년자녀 유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

의 이혼은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41.7%이며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점차 증가하여 54.9%에 이른다. 그

러나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의 

36.7%라고 할 때 미성년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 역시 적지 않

은 수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23).

이혼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인위적으로 소멸되지만, 이혼

의 경험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된 가족원들에게도 극심한 스

트레스를 주는 인생사건(Holmes & Rahe, 1967)으로 간주된

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예상치 못한 유

산’(Wallerstein & Lewis, 2004)으로 부모 이혼 이후 장기적

으로 자녀의 심리적, 개인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갑작스러운 환경변

화를 경험하며, 이혼에 대한 다양한 반응 양상을 보이게 되는

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혼 후 양쪽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자녀는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하거나 혹은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한쪽 부

모의 부재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Wallerstein, 1980)과 경제적 

어려움(Choi, 2013),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관한 어려움(Lee, 

2022; Yoon et al., 2012), 부정적 사고 및 행동(Hwang et al., 

2010; Song el al.,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경험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위험요인과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이혼가정 자녀는 역경

을 이겨내고 심리적,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경

험하기도 한다(Kim, 2012; Yoo, 2005). 사실상 부모의 이혼 자

체보다는 이혼 전 부모의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밀접

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Han & Yang, 2020). 또한 부모의 이

혼으로 혼란과 갈등이 특히 심한 이혼 초기를 지나면서 자녀들

은 부모 이혼에 대체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도 한다(Amato 

& Afifi, 2006; Hertherington, 1989; Kelly, 2000; Kim & 

Kang, 2005). 뿐만 아니라 부모 이혼 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

모의 관계에 따라 자녀의 적응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좋거나 연락을 자주 할수록 자녀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Shin & Chin, 2022),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Choi & Lim, 2022). 

이렇듯 부모의 이혼은 이혼 이후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뿐만 아니라 성장과 적응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혼 연구에서 이혼을 스스로 선택한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이혼 과

정에서 아무런 발언권이나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고스란히 가정

생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되는 이혼가정 자녀에 대해 계속

해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Kim, 

2013; Kim & Yim, 2020). 그러나 그동안 연구되어 온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주제가 중첩되거나 연구대상자가 편

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다양한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

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다루는 동향 분석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연구동향 분석은 하나의 학문이나 주제에 대해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Kang et al., 

2019), 선행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의 흐름이 중복되는 것

을 예방하고 연구자의 정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의 체계적 검토가 가능하다. 

기존의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의 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학교적응(Jo, 2021)이나, 심리치료 

효과(Kim & Jo, 2021), 이혼가정 아동 관련 연구의 역사적 고

찰(Kim & Yim, 2020), 미술치료연구 동향 분석(Kim, 2018)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학

교생활 전반이나 임상적 치료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혼가정 

자녀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혼가정 자

녀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시각에

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이

혼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이혼 연구와 현장 실무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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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1-1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1-2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1-3 연구대상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1-4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분석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22

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된 이혼자녀 관련 국

내 학술지 105편이다.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이혼+자녀’, ‘편모+아동’, ‘싱글대

디+청소년’ 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 키워드를 다양

하게 교차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본

문이 있는 한국어 논문 총 275건이 검색되었다. 그중 KCI등재 논

문 178건을 수집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질

적 수준이 검증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함이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이혼과 함께 심각한 상황적 어려움(장애, 수용자 등)이 

중복된 대상에 관한 연구나 한 두 명의 소수인원으로 진행된 상담 

및 치료 효과 검증 연구, 종교적 접근의 연구 등 73편을 제외하였

다. 이는 보편적 이혼가정 자녀보다 이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 선정의 편파성

이 있는 점과 매우 소수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상담이

나 치료 검증 연구는 사실상 단일집단 사후설계로 거의 모든 연구

가 상담이나 치료의 효과성을 보고 있으나 실험설계상 준실험설

계에 해당하여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 효과성이 과장되거

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최종적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학술지 연구 105편

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이혼가정 자녀 관련 연구 분석의 기준

이혼가정 자녀 관련 연구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연구시기, 연

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혼가정 자녀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동향 연구(S. O. Kim et al., 2012)를 참고하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연구시기는 논문이 출판된 시점을 연도별로 정

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구분하였는데 양적연구는 다시 패널데이터와 설문지

를 활용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질적연구는 사례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연구, 합의적 질

적연구로 구분하였다. 

Table 1. Keywords Searched for Pertaining to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검색 키워드

- 이혼(한부모)

- 비양육(부, 모, 친, 부모)

- 편(부, 모)

- 싱글(맘, 대디, 파파)

- 부자(모자) 가정(가족)

- 비거주(아버지, 어머니)

- 가정해체

+

자녀, 아동, 어린이, (영)유아, 미취학, 미성년, 

학령(전)기, 청(소)년, 성인, 초등(학생), 중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대생, 딸, 아들, 

모자, 모녀

Table 2. Analysis Criteria for Research 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구분 영역 세부내용

연구시기 출판 연도 2000년~2022년

연구방법 연구방법

양적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연구, 합의적 질적연구

혼합연구 양적연구+질적연구

문헌연구 -

연구대상

연구대상 유형
인적대상 이혼가정 자녀, 부모, 제3자, 대상 혼합

물적대상 문헌

연구 설계 가족 유형 단일집단, 2집단 비교, 3집단비교

연구대상 인원 표본의 크기(대상자 명수)

연구주제
주제의 범주 개인, 가족, 사회

핵심주제 적응, 문제, 관계, 양육, 제도·정책·지원, 자아, 요인, 사회적지지, 관념, 부모갈등, 탄력성, 경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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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연구시기별 동향

2000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이혼가정 자녀에 관

한 논문은 58개 학술지에서 총 105편이 발간되었고(Table 3), 가

장 많은 논문을 낸 학회는 대한가정학회 9편이며, 한국가족학회 

7편, 한국아동학회 6편 순이다. 이혼가정 자녀에 관하여 가장 활

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5년으로, 총 연구의 12.4%(13

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후로 현재까지 매년 1편 이상의 꾸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05년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것

은 아마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특히 조이혼율이 비교적 

높았던 시기로 2003년은 조이혼율이 3.4건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이혼가정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

어 이혼가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2. 연구방법별 동향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Table 4와 같이 설문지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조사연구와 실험을 통한 양적연구가 64.8%(68편)로 가장 많았으

며, 사례연구와 현상학 연구 등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22.9%(24

편)로 뒤를 이었으며, 법과 제도를 분석하거나 방안을 고찰하는 

등의 문헌연구 11.4%(12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시에 수

행한 혼합연구가 1%(1편)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에서는 조

사연구가 62.9%(66편), 실험연구 1.9%(2편)이며, 질적연구에

서는 사례연구 11.4%(12편), 현상학연구 5.7%(6편), 근거이론 

1.9%(2편), 자문화 기술지 1%(1편), 내러티브 1%(1편), 생애사연

구 1%(1편), 합의적 질적연구 1%(1편)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별 동향

연구대상별 동향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양적 혹

은 질적연구 모두 포함하여 이혼가정 자녀나 부모를 직접 조사대

상으로 한 경우와 문헌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혼가정의 자녀를 직접 조사한 연구가 59%(62편),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가정 자녀를 조사한 연구가 20%(21편), 자

녀와 또래, 자녀와 교사, 자녀와 부모 등 연구대상자가 혼합된 경

우가 4.8%(5편), 또래, 교사, 성인 등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3.8%(4편)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법안 등의 문헌연구는 

12.4%(13편)로 나타났다. 세부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이혼가정 자

녀 중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5.7%(27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15.2%(16편), 대

학생 이상의 성인 12.4%(13편),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7%(6편) 순으로 나타나 미성년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혼가정 아동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구분 없이 이혼가정 부와 

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5%(11편), 모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6.7%(7편), 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9%(3편) 순으로 나

타났다. 이혼가정 자녀와 다른 연구대상자가 혼합된 혼합 연구에

서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9%(3편), 자녀와 또래

Table 3. Research Period Trends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논문 1 5 1 3 5 13 5 6 3 7 49

% 1 4.8 1 2.9 4.8 12.4 4.8 5.7 2.9 6.7 47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논문 8 5 6 3 3 4 3 1 7 1 41

% 7.6 4.8 5.7 2.9 2.9 3.8 2.9 1 6.7 1 39.3

년도 2020 2021 2022 합계

논문 4 5 6 15

% 3.8 4.8 5.7 14.3

Table 4. Research Method Trends

구분 양적연구 (64.8%) 질적연구 (22.9%)
혼합연구 

(1%)

문헌연구 

(11.4%)
합계

세부구분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현상학 연구 근거이론 자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합의적 질적연구 생애사 연구 - -

편수 66 2 12 6 2 1 1 1 1 1 12 105

% 62.9 1.9 11.4 5.7 1.9 1 1 1 1 1 1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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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편), 자녀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1%(1편)이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또래 1.9%(2편), 

교사 1%(1편), 성인1%(1편) 순이다.

또한 Table 6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의 가족유형별 논문 편수

를 살펴보면, 이혼가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단일집단 연구가 

72.4%(76편), 이혼가정과 다른 유형의 가족을 비교한 2집단 비교 

연구가 24.8%(26편), 이혼가정과 다른 유형의 가족들을 비교한 3

집단 비교 연구가 2.8%(3편)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단일집

단 연구에서는 이혼 모자가정과 이혼 부자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혼 한부모가정 연구가 57.1%(60편)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

고, 이혼 모자가정 8.6%(9편), 이혼 부자가정 5.7%(6편), 부모 이

혼 후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가 1%(1편) 순으로 나타났다. 2집단 

비교연구에서는 이혼가정과 양친가정을 비교한 연구가 16.2%(17

편)로 가장 많았고, 이혼가정과 조손가정 비교 연구 1.9%(2편). 

이혼가정과 사별가정 비교 연구 1.9%(2편)이며, 이혼 모자가정과 

양친가정, 이혼가정과 시설아동, 이혼가정과 다양한 관계상실을 

포함한 기타 이별을 경험한 가정, 이혼가정과 갈등가정, 이혼가정

과 재혼가정이 각 1%(1편씩)로 나타났다. 3집단 비교 연구에서는 

양친가정이지만 높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과 갈등 정도가 낮은 

가정, 이혼가정을 비교한 연구가 1.9%(2편), 이혼가정과 양친가

정, 별거가정을 비교한 연구가 1%(1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 결과 논문 편수는 

Table 7과 같다. 연구대상자가 100명 미만인 연구가 25.7%(27

편)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서도 10명 이하의 연구가 총 연구

의 18.1%(19편)를 차지했다. 

4.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대상인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주제는 매우 다양하지

만 연구주제들이 어떤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크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가족생태체계의 관점을 참고하여 자녀 개인의 개인내적

인 변인을 포함한 경우는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

험하는 미시체계인 가족과 관련된 변인이 포함된 가족적 차원으

Table 5. Classification by Subject of Research

대상

연구의 대상 문헌연구

합계이혼가정 자녀(59%) 부모(20%) 제3자(3.8%) 혼합(4.8%)
문헌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인 부 모 부, 모 또래 교사 성인 자녀+또래 자녀+교사 자녀+부모

편수 27 16 6 13 3 7 11 2 1 1 1 1 3 13 105

% 25.7 15.2 5.7 12.4 2.9 6.7 10.5 1.9 1 1 1 1 2.9 12.4 100

Table 6.  Research Design by Types of Divorced Families

설계 단일집단(72.4%) 2집단 비교(24.8%) 3집단 비교(2.8%)

합계가족

유형

이혼

 부자가정

이혼

 모자가정

이혼 

한부모

가정

부모이혼

친척동거

이혼가정

+

양친가정

이혼모자

+

양친가정

이혼가정

+

조손가정

이혼가정

+

시설아동

이혼가정

+

기타이별

이혼가정

+

갈등가정

이혼가정

+

사별가정

이혼가정

+

재혼가정

이혼

+

높은 갈등

+

낮은 갈등

이혼가정

+

양친가정

+

별거

편수 6 9 60 1 17 1 2 1 1 1 2 1 2 1 105

% 5.7 8.6 57.1 1 16.2 1 1.9 1 1 1 1.9 1 1.9 1 100

Table 7. Ratio of Research by Number of Research Subjects

대상자 수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논문 27 14 10 8 5 4 3

% 25.7 13.3 9.5 7.6 4.8 3.8 2.9

대상자 수 701-800 801-900 901-1000 1000초과 문헌 패널데이터 합계

논문 2 0 0 4 12 16 105

% 1.9 0 0 3.8 11.4 1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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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외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외부의 학교나 지역사회

와 관련된 변인이 사용된 경우는 사회적 차원의 주제 범주로 간주

하였다. 그러나 연구들에 따라서는 개별 범주에 명확하게 해당되

는 연구들이 있는가하면 동시에 두 세 범주의 주제를 포함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Table 8과 같이 분류하였다. 전체적

으로 볼 때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들의 주제는 이혼가정 자녀 

개개인의 적응, 보호요인, 자아지각 및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을 

다룬 개인적 주제가 26.7%(28편)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혼가

정 자녀가 속한 근접환경인 학교나 주변과 관련된 학교 적응, 학

업성취,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들에 초점을 둔 사회적 주제

가 18.1%(19편),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 양

육, 가족 관계 등과 같은 가족적 주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개

인+가족으로 표시)가 15.2%(16편) 순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 개인의 경험이나 어려움, 적응 등 개인

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가정 자녀 연구들의 주제를 범주화하는 데서 더 나

아가 연구의 핵심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어를 수집하

고 주제어 정제작업을 한 결과 Table 9와 같이 핵심 주제를 분류

할 수 있었는데 해당된 연구들은 주제어에 따라 중복으로 산정하

였다.

그 가운데 가구형태, 이혼가정 자녀, 연구방법을 제외하고 연

구의 핵심주제를 분석한 결과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

녀의 개인적 적응에 관련한 논문이 17.1%(36편)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 문제행동 등의 문

제가 14.7%(31편), 부모 자녀나 또래 관계 등 관계가 13.3%(28

편), 부모 양육태도, 역할 등 양육이 12.8%(27편), 양육권, 면접

교섭, 지원체계 등의 제도·정책·지원이 11.8%(25편), 자아효

능감, 자아강도 등 자아가 6.2%(13편), 보호요인, 위험요인 등 요

인이 5.7%(12편), 사회적 지원 등 사회적 지지가 4.3%(9편), 결

혼관, 이혼에 대한 태도 등 관념이 3.3%(7편), 이혼 후 부모 간 갈

등, 부부갈등 등 부모갈등이 3.3%(7편), 심리적 탄력성, 회복력 

등 탄력성이 2.8%(6편), 원가족경험, 이혼가족 자녀경험 등 경험

Table 8. Categories of Research Topics for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주제 범주 개인 가족 사회 개인+가족 개인+사회 가족+사회 개인+가족+사회 합계

편수 28 15 19 16 11 2 14 105

% 26.7 14.3 18.1 15.2 10.5 1.9 13.3 100

Table 9. Classification of Core Topics in Research 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Double Counting)

핵심주제 주제어 편수

가구형태 가구유형, 가정해체, 가족구조, 가족형태,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57

이혼가정 자녀 미성년자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 이혼가정자녀 등 44

적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아동의 적응, 이혼 후 적응 등 36

문제 분노, 불안, 심리행동문제, 우울, 위축, 유기공포, 자기낙인 등 31

이혼 부모 이혼, 이혼 연구, 재판이혼 30

관계 대인관계, 동거부모의 애정, 또래관계, 의사소통, 친밀감 등 28

양육 부모역할 스트레스, 공동양육, 부모양육행동, 협력적부모역할 등 27

연구방법 경로분석, 근거이론, 내러티브, 심층면담, 현상학, 사례연구 등 26

제도·정책·지원 가족 정책, 면접교섭, 양육비 정책, 친권, 이혼가족 지원체계 등 25

자아 자아효능감, 자아 강도,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등 13

요인 가족보호요인, 보호요인, 누적적위험요인, 위험요인 등 12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원, 사회적지지 등 9

관념 결혼관,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 이혼지각 등 7

부모갈등 부모 간 갈등, 부모의 부부갈등, 이혼 후 부모간 갈등 등 7

탄력성 심리적 탄력성, 커플관계탄력성, 탄력성, 회복력 등 6

경험 원가족경험, 이혼가족 자녀경험, 이혼과정경험, 사회적차별경험 등 5

권리 미성년자녀의 이익, 발달권, 아동의 권리, 자녀 최선의 이익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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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4%(5편), 미성년자녀의 이익, 발달권 등 권리가 2.4%(5편) 

순으로 나타났다.

5. 주요 연구 내용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이혼

가정 자녀의 적응과 문제의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혼가정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분석 대상 연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모 이혼이 자녀의 적

응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그러한 위기에 적응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심리적 적응에 대한 

취약성, 또는 보호요인의 부재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 등 자녀

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ai & Lee, 2011; 

Choi, 2013; Kim, 2009; Lee, 2018; Oh, 2001), 부모가 이혼했

더라도 가족의 지원이나 지지, 협력,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를 둘

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자녀의 개인적 특성 등이 자녀의 적

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 Jang, 2009; Kim, 

2005; Park & Han,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등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정서적 

안전지대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Huh, 2004)을 재

확인시킨다.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위해 이혼 전에 부모는 자녀

에게 이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일치된 태도를 보이며 개방

적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이혼가

정 자녀의 불안을 낮추며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ang, 2005).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전학과 같은 환경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확대가족과의 교

류를 유지하며, 특히 이혼 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간의 협력

적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연구(Son, 2012)는 이러한 점

을 뒷받침하였는데 즉,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적 지지와 돌봄이 필

요한 자녀에게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이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을 낮

추기도 하지만, 부모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이혼 과정이나 이

혼 후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며, 의사소통을 비롯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Hong 

& Kim, 2005; Jang & Jang, 2009; Joo & Cho, 2004; Kim & 

Yang, 2016; Yoo, 2001)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혼가정 자녀 문제에 대하여는 상반된 연구결과들

이 많지만, 공통적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은 일정 기간 어려

움을 경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을 겪으면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동 문제, 사회적 

낙인 등을 경험하게 된다(Ju, 2015; Kim & Baek, 2007; Kim et 

al., 2005). 이혼가정 자녀들은 양친가정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Chung et al., 2007), 공격적이며(Yi et al., 2005),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Cho & Joo, 

2003; Kim, 2011) 학업적응 문제(M. K. Kim et al., 2012), 대

인관계 문제(Lee, 2022; Song et al., 2008; Yoon et al., 2012) 

등 다양한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 

가정의 자녀는 당사자인 부모보다도 더 큰 고통과 짐을 지고 가

는 가족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Pillari, 2008)에 놓일 수 있다. 그

러나 이혼가정 자녀가 겪는 분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내면적 문

제와 공격성, 비행 등 외현적 문제는 이혼가정이라는 구조 자체

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의사소통 

등의 요인들을 경로로 간접적 영향을 끼치기에 다양한 상호작용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Ju, 2007; Lee, 

2001). 이혼가정 자녀는 부모의 이혼을 통해 심리적 안전감에 손

상을 입고 불안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긍정적이고 개방적

인 의사소통은 부모의 애정과 돌봄을 확인하며 불안을 경감시킨

다(Yi et al., 2005). 또한 가족 응집력이 높고 가족의 정서적지지

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안정된 가족체계는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Jang & Jang, 2009). 이처럼 이

혼한 부모는 역설적이게도 자녀의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고 기

능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Cho, 2018; Kim & Baek, 2007; Yoo, 200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

Table 10. Subject Trends in Research 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주제 적응 문제 관계 양육 제도정책지원 자아 요인 사회적지지 관념 부모갈등 탄력성 경험 권리 합계

편수 36 31 28 27 25 13 12 9 7 7 6 5 5 211

% 17.1 14.7 13.3 12.8 11.8 6.2 5.7 4.3 3.3 3.3 2.8 2.4 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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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105편의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시기별, 방법별, 대

상별, 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한 논문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매해 

적게는 1편에서 많게는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연평균 4.6편의 

논문이 등재논문으로 발간되었다. 연도별 흐름을 살펴보면 2005

년 12.4%(13편)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로 현재

까지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00년대부터 2010년 상

반기, 그리고 현재까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혼가정 자녀에 관

한 연구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소추

세는 이혼을 인생의 한 시점에서의 사건으로 보는 연구자들의 관

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혼은 중대한 인생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동거나 재혼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지속되는 과정적 상태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는 이혼가정은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재 이혼가정은 한부모가정의 대

부분을 차지하므로 엄밀하게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이혼 한부모가

정의 자녀는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이

혼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를 구분해서 사용하므로 주제 분

류상으로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

일지라도 사실상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안에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기 쉽다. 실제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

녀가 있는 전국의 한부모가정의 81.6%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었다(Bae et al., 2021).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

지 못했지만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들과 통합적인 동향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방법의 형태는 양적연구

가 64.8%(68편), 질적연구가 22.9%(24편), 문헌연구 11.4%(12

편), 혼합연구 1%(1편) 순이고, 양적 연구에서는 조사연구가 

62.9%(66편), 질적연구에서는 사례연구가 11.4%(12편) 가장 많

이 사용되었다. 조사연구 중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가 47.6%(50

편),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15.2%(16편)로, 이혼가정 자녀

에 관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과반수 이상이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

로 이는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익명성 

보장과 조사의 편의성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별 동향은 전체적으로 이혼가정 자녀를 비롯

한 이혼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7.6%(92편), 문헌

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가 12.4%(13편)이었다. 그리고 이혼가

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 중에서는 이혼가정 자녀를 직접 대상

으로 한 연구가 59%(62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조사한 연

구가 20%(21편), 연구대상자가 혼합된 경우가 4.8%(5편). 제3자

를 대상으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3.8%(4편) 순

이며, 정책과 법안 등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4%(13편)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재학 중인 아동이 25.7%(27편)로 가장 많

고,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15.2%(16편), 아동과 청소년 혼합이 

5.7%(6편), 성인이 12.4%(13편)이다. 전체적으로 성인 자녀에 비

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

부분의 연구가 계량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이혼가정 자녀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산하 공부방 등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두 집단 이상의 비교 연구의 경

우 학교의 협조로 설문지 배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 기관들의 주 

이용 연령과 접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가

족유형을 살펴보면, 이혼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집단 연구가 

72.4%(76편),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한 연구가 27.6%(29편)로, 단

일집단 연구에서는 이혼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구분 없이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7.1%(60편)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고, 집단 비교 연구에서는 양친가정과 이혼가정을 비교한 

연구가 16.2%(17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자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 결과 1명-1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5.7%(27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중 

1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연구의 18.1%(19편)로 나

타났다. 대규모 패널 데이터 15.2%(16편)와 문헌연구 11.4%(12

편)을 제외하고, 101명-200명 이하가 13.3%(14편), 201명-300

명 이하가 9.5%(10편), 301명-400명 이하가 7.6%(8편)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부자중심가구가 

32.6%(Ministry of Gende Equality and Family, 2022)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실제로 이혼한 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정과 부자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손가정인 경우가 많

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부자가정과 이혼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

손가정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하며 이혼가정과 양친가정의 

비교는 이미 가족구조상의 특징적 차이로 인해 비교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주제 범주의 경

우 개인의 적응을 비롯한 개인적 주제가 26.7%(28편)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또래 관계나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주

제가 18.1%(19편), 개인적 주제와 가족적 주제가 함께 다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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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15.2%(16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핵심주제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등 자녀의 개인적 적응에 관한 논

문이 17.1%(36편), 불안과 스트레스, 문제행동 등의 문제에 관한 

논문이 14.7%(31편), 부모 자녀 관계나 또래 관계 등 관계를 다룬 

논문이 13.3%(28편), 부모역할 스트레스, 공동양육 등 양육에 관

한 논문이 12.8%(27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혼가정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정서적 안전지대 확보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이혼가정 자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내면적 문제와 외현적 문

제는 이혼의 과정과 그 후의 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개인·가족·

사회의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의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나 불안, 스트레스, 문제행

동, 그리고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문제에 대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나 이혼자 대상의 교육이나 상담의 현

장에서 부모들이 이혼 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관

심과 돌봄을 갖도록 강조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하는 자녀들 또한 많아지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혼가정 자

녀의 개인적 적응 또는 문제행동에 편중된 연구에서 벗어나 이혼

가정 자녀의 적응의 보호요인과 회복 탄력성, 가족건강성, 강점

들에 주목하고 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데, 건강한 이혼과 이혼 이후 자녀의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적인 부모 역할,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이혼 부

모의 자녀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과 

연령대의 이혼가정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손가정이나, 이혼 부자가

정이나 모자가정에서 성장한 자녀, 성장기에 부모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이나 성인자녀, 이혼한 노부모를 둔 중년 성인자녀 등 다양

한 이혼가정 자녀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

이 필요하다. 이혼가정 자녀 관점에서의 양적 연구도 계속 진행되

어야 하지만 연구가 부족한 질적연구 그리고 종단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아울러 양적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들

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특

히 질적연구는 부모 이혼 후 자녀들의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종단연구는 부모의 이혼 후 자녀들의 

적응과정, 성장과정과 부모 이혼의 장기적인 영향을 정확히 파악

하여 왜곡되지 않은 정보와 수용적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연구자가 수행하기란 극히 어

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부모 이혼을 경험한 

성인기, 중년기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이혼가정 경험과 영향에 대

한 회고적 성격의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

혼가정 자녀에 대한 공동연구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105편

의 논문을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별로 연구 동

향을 정리, 분석하였으나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

방법이나 연구주제의 흐름 분석까지는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한 이혼가정 자녀 연

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동향 분석과 아울러 이혼 한부모가정

의 자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Amato, P. R., & Afifi, T. D. (2006). Feeling caught between parents: Adult 

children's relations with par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 222–235. https://doi.org/10.1111/j.1741-

3737.2006.00243.x

Bae, H. J., Chung, G. W., Park, M. J., Sun, B. Y., & Sung, K. (2021). Surve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202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s://mogef.go.kr/

Chai, S. M., & Lee, Y. S. (2011). Influence of emotion, ego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the divorced-family 



644 | Vol.61, No.4, November 2023: 635-645 www.her.re.kr

신민정·임춘희

Human Ecology Research

adolesc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1), 1-16.

Cho, S. H.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nonresident children 

of non-rearing parents(father/mother) with divorced family: Focusing 

on contact with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6(1), 201-211.

Cho, K. M., & Joo, H. J.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health, behaviors between the divorced family adolescents and 

parents fami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4), 543-551.

Choi, J. K. (2013). Adolescents' experience of living with divorced father 

: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73-99.

Choi, M. S., & Lim, H. Y. (2022). The effects of the single parents’ 

spending family time and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on their 

school-aged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3), 606-616. https://doi.org/10.5392/JKCA.2022.22.03.606

Chung, Y. O., Lee, M. K., & Kim, E.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ear of abandonment and loss about parental divorce stress 

and divorced adolescents' anxiet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1), 171-188. https://doi.org/10.17315/

kjhp.2007.12.1.010

Han, Y. S., & Yang, M. S. (2020).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Focusing on the divorce status and the marital 

conflict of their par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379-

387. https://doi.org/10.14400/JDC.2020.18.1.379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 1–14. https://doi.

org/10.2307/1131066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 213-218. https://doi.

org/10.1016/0022-3999(67)90010-4

Hong, S. H., & Kim, E. Y. (2005). Difference in adolescen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by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2), 163-173.

Huh, M. H. (2004). The literature review on ways to enhanc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4), 339-356.

Hwang, H. J., Chun, H. Y., & Ok, K. H. (2010). The path analysis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rough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Human Ecology Research, 48(7), 99-110. https://doi.org/10.6115/

khea.2010.48.7.099

Jang, D. H., & Jang, K. A. (2009). The effects of family protective facto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of divorced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5-24.

Jo, A. Y. (2021). Review of studies on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divorce: Focusing on articles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1993 to 2018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Joo, S. H., & Cho, S. W. (2004). Impact of conflict and nurturing factors 

for the divorced parents on the behavioral adaptation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215-238.

Ju, S. H. (2007). Parental divorce and their children's adjustment: 

Focusing o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 107-136.

Ju, S. H. (2015). A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divorced 

family’s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9 , 97-131.

Kang, M. J., Jeon, H. J., & Ju, J. M. (2019).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xamining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past 10 year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3 (1), 147-155. https://doi.org/10.14408/

KJEMS.2019.23.1.147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 963-972. https://doi.

org/10.1097/00004583-200008000-00007

Kim, E. J., & Baek, H. J. (2007).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self-esteem: Based on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economical deficiency and parenting.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19(3), 79-103.

Kim, G. H., & Yang, S. E. (2016).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adaptation to single-father 

famil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Research, 54 (1), 83-95. 

https://doi.org/10.6115/fer.2016.007

Kim, H. S. (2005). Post-divorce adjustment of children: Correlates of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the influence of Korean traditional family 

culture. The Journal of Education, 25(1), 277-302.

Kim, H. S. (2009).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by neither 

parent after divorce. The Journal of Education, 29, 545-556.

Kim, H. S. (2012).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and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Inquiry, 30(4), 117-135.

Kim, H. S. (2013). Multisystemic support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2(3), 349-

364. 

Kim, H. H., & Jo, N. J. (2021).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ounseling and phychotherapy for the divorced-family childre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10(1), 107-136.

Kim, M. K., Lee, H. Y., & Choi, T. J. (2012).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75-90.

Kim, M. S., Won, Y. H., Lee, H. S., & Jang, H. G. (2005). Recent divorce 



Vol.61, No.4, November 2023: 635-645 | 645www.her.re.kr

이혼가정 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Human Ecology Research

trend in Korea and policy measures for the divorced famil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repository.kihasa.re.kr/

Kim, S. A. (2011). Trajectories of change in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nd effects of early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 of divorce: 

A comparison with married famil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6(3), 5-34.

Kim, S. H. (2018). Research trend in art therapy for the divorced 

families-centered on domestic dissertation from 2002 to the first 

half of 2017.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5(1), 41-61. https://doi.

org/10.35594/kata.2018.25.1.003

Kim, S. H., & Yim, H. R. (2020). Historical study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Focused on the domestic academic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the time of the Korean currency crisis 

through 2019.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view, 51 (1), 131-

163. 

Kim, S. K., & Kang, M. H. (2005). The path 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261-278.

Kim, S. O., Jun, J. R., & Kim, Y. S. (2012).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and findings on the single parent's children: Focusing on the family 

related professional journals.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113-128.

Lee, D. M. (2022). A study on the child raising and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f single mother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Convergence, 44(4), 729-752.

Lee, S. Y. (2001). Th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divorc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14 , 143-163.

Lee, Y. S. (2018).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chool maladjustment 

and self-esteem between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both parents 

and divorced parents.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8 , 127-156. 

https://doi.org/10.34228/khyosa.2018.28.127

Ministry of Gende Equality and Family. (2022). Result of the survey on 

the status of single-parent families 2021. Retrieved June 20, 2023, 

from https://www.mogef.go.k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Marriage and divorce rates. from https://www.oecd.org/

Oh, S. 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system and psycho-

social characteristics amo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norm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77-107.

Park, H. J., & Han, G. H. (2006). Support from the elderly parents and 

the post-divorc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2), 361-380.

Pillari, V. (2008). Scapegoating in families . (C. H. Lim., & H. R. Kim,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Shin, Y. M., & Chin, M. J. (2022). Effects of the previous visitation, 

contact and relationship quality of divorced parents on the future 

intention of visitations among adolescents: A test of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adolescent intimac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6(4), 503-522.

Son, S. H. (2012). Divorced single-mother’s adjustment after divorce 

depending on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3), 23-41.

Song, O. S., Kim, C. H., & Kwon, H. C. (2008).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parent divorced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15-33. https://

doi.org/10.15842/kjcp.2008.27.1.002

Statistics Korea. (2023). 2022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Retrieved 

march 16, 2023, from https://kostat.go.kr/

Wallerstein, J. S. (1980). Children and divorce. Pediatrics in Review, 1, 

211-217. https://doi.org/10.1542/pir.1-7-211

Wallerstein, J. S., & Lewis, J. M. (2004).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Report of a 25-year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21(3), 353–370. 

https://doi.org/10.1037/0736-9735.21.3.353

Yi, S. H., Lee, O. K., & Kim, J. H. (2005).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99-111.

Yoo, H. J. (2001).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and conflict between 

parents on the adjustment of colle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13(2), 57-78.

Yoo, H. J. (2005). Parental divorce and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divorce. Korean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17(3), 155-185.

Yoon, M. S., Lee, M. S., Kim, N. H., & Jeong, H. S.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and depression among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5, 73-104. https://doi.org/10.16975/

kjfsw.2012..35.003




